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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2월 19일 아침 7시 30분. 제법 이른 아침시간에 노란조끼를 입고

손에 집게, 빗자루, 검은 비닐봉지를 든 남자 30여 명이 창원시 상남

동 한마음병원 앞에 모여들었다. 이 남자들은 눈인사를 나누는가

싶더니 이내 흩어져 병원 입구부터 인근 도로, 화단, 쓰레기통까지

뒤져가며 청소를 시작했다. 병원에서 200~300m 떨어진 무료주차

장까지 그들의 영역(?)인 듯 연신 허리를 숙여 담배꽁초, 종이 조각

등을 주워 올렸다. 바람이 심해 이리 저리 뒹구는 쓰레기들을 돌아

다니며 주워 올리는 폼이 제법 몸에 익어 보인다. 이 동네 청소를 전

담하는청소부들인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어김없이 만날 수 있는 이 남

자들의 정체는 청소부가 아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매일 아침 30

분만은 일류 청소부로 변신한다. 이 청소부들은 한마음병원 직원들

이고 이들을 대표하는 이가 바로 자칭‘청소대통령’하충식(46∙산

부인과전문의) 한마음병원장이다. 

금쪽같은 아침 시간을 쪼개 행해지는 한마음병원 직원들의 청소

부대변신은언제, 왜시작된것일까? 

“이전엔 상가지역에 병원이 있었어요. 유동인구가 많다보니 자연

쓰레기도 많았죠. 어느 날 아침 병원으로 출근을 하는데 병원 주변

이 너무 더러워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지더군요. 가뜩이나 아파서

병원을찾는분들에게도리가아니다싶어청소를결심했죠.”

9년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시사철 계속되고 있는 아침 청소는

이렇게 시작됐다. 하원장과 직원들의 청소가 계속되자 동네가 변하

기 시작했다. 유흥가에서 빼놓을 수 없었던 구토물, 가래침이 말끔

히 사라졌고, 담배꽁초도 찾을 수 없게 됐다. 지금도 직원들의 손길

이 닿은 인근 무료주차장이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주차장이라는 얘

길듣는다.  

“제일 힘든 게 구토물이나 가래죠. 그러나 자세를 낮춰 더러운 것

을 치우면서 겸손과 하심을 배우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마음도

알게돼요.”

불심이 깊었던 어머니 길상화(77세) 보살로부터‘사람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과‘사람이 그러면 안 돼’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자란 하원장에게 청소는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실천이며사람이면당연히행해야하는도리와다르지않았다.  

“쓰레기가 보이면 줍고, 또 줍는 것, 그것이 제일가는 청소비법”

이라는 하 원장과 병원 직원들의 줍고 쓸기 9년째. 그들이 치운 쓰

레기의 양은 하루 비료자루 3~4자루로 지금까지 8톤 트럭 몇 십대

분량을넘어섰다.  

처음에는‘정치에 나가려고 생색낸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받았

다. 그러나 9년 동안의 변함없는 청소와 한국복지재단 경남지부 부

회장, 무료급식소 자문위원 등을 지내며 소외계층을 위해 행하는

하원장의아낌없는보시가그오해를말끔히씻어냈다. 

“우리 병원은 참 착한 병원입니다. 매출 대비 불우이웃돕기 전국

1위, 협력업체에 결재를 가장 잘 해주는 병원입니다. 게다가 청소는

세계제일이니까착하다고할만하지요?”

하원장의 자랑엔 이유가 있다. 10년 전 병원을 개원하고 이듬해

바로 청소를 시작했고 또 한 같은 해 한마음 나눔회를 결성, 전 직원

이 사랑의 한 구좌 갖기 운동을 전개했다. 직원 250명 규모의 병원

을 운영하면서 매월 1천만 원이 넘는 성금을 전달하는 일은 결코 쉽

지않다. 또한매년초파일마다어려운형편의아이들200~300명과

함께대구우방랜드로나들이를가고있다.

이렇게 어렵고 소외된 이들에겐 후한 하원장이지만 자신의 생활

은 근검절약 한 것으로 유명하다. 10년이 넘은 소형 승용차를 지금

도 타며 집의 가구는 15년이 더 됐다. 돈 안 드는 달리기, 등산, 족구

등은 즐기지만 골프는 사절이다. 비누 조각을 모아 떨어진 스타킹

에 넣어 사용하고, 환경오염을 염려해 샴푸 대신 비누를 쓴다. 또한

하원장을 비롯 직원들들도 9층 건물인 병원에서도 급한 일이 아니

면엘리베이터대신계단을이용해오르내린다.

비교적젊은나이에준종합병원을시작, 지금의종합병원으로키

워낸 하원장의 꿈은 최신 설비와 실력 있는 의사를 갖춘 최고의 병

원을 만들어 아픈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지금도 그 꿈을 향한 준비

에 한 치의 빈틈이 없는 하 원장은 최고의 병원을 이룬 후에는 1000

명 수용이 가능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양로원을 짓겠다고 했다.

노후를 그곳에서 보내며 직원들과 게이트볼도 치고 봉사도 하고 싶

다며웃어보였다.

법명도 없고, 절에도 이름만 올려놨지만 하충식원장 삶의 중심엔

부처님이 있다. 산부인과 의사인 하원장이 최고의 태교로‘팔정도

(八正道)’를 드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또한 매주 일요일 등산길에

무곡사에 들러 전각마다 삼배를 하며 부처님께‘스스로에게 거짓

없는삶을살겠다’는다짐을잊지않는다.  

“절에 가서 아무리 기도하고 절을 많이 해도 나쁜 짓하고 마음 나

쁘게 쓰면 소용없잖아요? 저는 청소하면서 기도해요. 쓰레기 하나

주울 때마다 우리 병원 오시는 분들이 웃으며 퇴원하게 하소서. 우

리 가족 건강하게 하소서. 나를 믿고 따라주는 병원 직원들이 60세

까지일할수있는좋은병원만들게하소서.”

청소가 마무리 되면 병원입구에 전 직원이 모여“친절히 모시겠

습니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병실을 일일이

돌며 환자들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는 하원장은“직원들은 마음을

나누는 형제요 뜻을 함께 하는 동지”라고 강조했다. 청소로 창원시

문화상을 수상했을 때도 상금으로 직원들 운동복을 선물하며 공로

를 직원들에게 돌렸다. 그가 펴는‘친정어머니론’이 직원에 대한 그

의 마음을 잘 대변한다. 성공해서 돌아온 딸도 좋지만 실패해서 오

는 딸도 감싸 안아 주는 게‘친정어머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한마

음병원과 한번 인연이 된 직원들은 웬만해선 떠나질 않는다. 출산,

이사 등의 이유로 떠났던 사람도 다시 오겠다고 하면 최우선으로

받아줄정도로사람을아끼는곳이어서장기근속자가많다.  

“나를 믿고 따라주는 병원 식구들이 고맙죠. 스스로 돌아보면서

더욱 노력할 겁니다. 나이 들어서도 인연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소외된이웃을위해봉사하는삶을사는것이소원입니다.”

글=천미희기자∙사진=박재완기자

‘청소 대통령’하충식 한마음병원장

직원들과 병원 인근 9년째 아침청소

‘한마음 나눔회’결성 매월 성금 전달

10년 된 소형차…근검절약 솔선수범

몸 낮춰 줍고 쓸면

마음까지 깨끗해져요

나이가 들어서도 나와 인연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봉사하는 삶을사는 것이소원이

라는하충식원장.

인근지역의 청소를 마치고 나서 하충식 원장

과한마음병원직원들은병원입구에서“친절

히모시겠습니다”란구호를외치며하루일과

를시작한다.

참선인을위한안국선원장수불스님의육성법문

큰 깨침에 생사를 초월하라!
본참공안을의심할지니, 큰의심에반드시큰깨침이있다. 천만가지의심을한의심으로뭉쳐서

본참공안에서결판을내도록하라. 움직이거나가만있거나한결같고, 자나깨나또렷또렷하여

화두가나타남이물속에비친달빛이여울속에서도활발발하여부딪혀도흩어지지않고

없애려해도없어지지않는것과같이, 안으로는고요하여요동치않고밖으로는흔들어도움직이지않는다.

여기서의심덩어리가부서지면바른눈이열리는것이다.

①고원상인에게보임(蒙山和尙示古原上人) ②각원상인에게보임(蒙山和尙示覺圓上人) ③유정상인에게보임(蒙山和尙示惟正上人)

④총상인에게보임(蒙山和尙示聰上人) 上⑤총상인에게보임(蒙山和尙示聰上人) 下⑥무자십절목(無字十節目)

⑦휴휴암주좌선문(休休庵主坐禪文)/대중에게보임(蒙山和尙示衆) ◉{부록} 불교TV 초청무상사특별법회(종교를믿는이유와목적)

몽산법어선해
(蒙山法語禪解)

1Set((60분분Tape××8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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